
소식

공지사항

성명·보도

기타 공고

성명·보도

목록

작성일  2019.02.0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073

[성명] 고 김용균 노동자 문제 관련 당정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희생과 목숨을 담보로 작동하는 사회는 이제 그만

고 김용균 노동자 문제 관련 당정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먼 길을 돌아왔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뒤 설 명절 전에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의 간절

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려 두 달 가까이 흐른 설 당일에서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 시민대책위 요구

를 반영한 대책을 발표했다.

뒤늦고 부족하나마 정부․여당이 진상규명 등 대책을 협의해 낸 것은 자식을 차디찬 시신 안치실에 두고 겨우내 길

거리에서 지낸 어머니의 초인적인 노력과, 동료를 잃은 슬픔을 투쟁으로 모아낸 공공운수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숱

한 조합원들의 결의, 그리고 함께 연대하고 단결한 시민사회단체가 거둔 성과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발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시해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이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착취와 억압의 대

상인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일이다.

투쟁의 성과와 이후 과제 외에도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다시 던졌다. 끊임없는
산업현장 산재사고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와 기업이 내세우는 비용과 효율이 숱한 청년 인생을 갈아 부수는

것을 넘어 목숨을 앗을 만큼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외면한 채 언제까지 정치․경제적 이해관

계만을 앞세워 가야하는 것인지.

민주노총은 이 같은 질문에만 머무르지 않겠다. 누군가의 희생과 목숨을 담보로 작동하는 사회를 넘어 모든 이들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중단 없는 투쟁에 나서겠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

사회세력과 연대하는 사회 대개혁 투쟁을 만들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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